이혼 상담 사실관계 정리서 (작성자: 김지현, 가명)
작성일: 2026. 8. 27.   작성자: 김지현(만 41세, 여)   상대방: 박성훈(만 44세, 남)
1. 혼인 관계
2012. 5. 19. 혼인신고. 결혼 생활 14년. 슬하에 딸 박서연(2014년생, 초6), 아들 박준우(2018년생, 초2).
저는 2019년까지 회사(마케팅 대리)에 다니다 둘째 출산 후 퇴사, 이후 전업으로 육아와 살림을 맡음. 2024년부터 학원 파트타임 강사로 월 약 120만원 소득.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 부장, 세전 연봉 약 9,800만원. 2025년 말 퇴직급여 추정액 약 1억 2천만원(재직 중).
2. 파탄 경위
2025. 3.경부터 남편이 야근·출장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음. 2025. 11. 8. 남편이 두고 나간 태블릿에 동기화된 메신저에서 직장 후배 이OO(여, 가명)와의 대화 확인. "어젯밤 좋았다", "호텔 예약해 둘게" 등 내용과 두 사람의 사진.
2025. 11. 15. 남편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부인하다가 "1년 정도 만났다"고 인정.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나 2026. 2.경 같은 상대와 지방 출장 동행 사실을 카드 내역(호텔 2회, 2026. 2. 6.·2. 20.)으로 확인.
2026. 3. 2. 부부싸움 중 남편이 저를 밀쳐 벽에 부딪혀 좌측 팔 타박상(전치 2주 진단서 있음). 이후 남편은 안방을 쓰고 저는 아이들 방에서 지내는 사실상 별거 상태. 2026. 6. 10. 남편이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나가 현재 별거 중.
남편은 2026. 6.부터 생활비를 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여 보내고 있음. 아이들 학원비가 밀리기 시작함.
3. 재산 현황(제가 아는 범위)
아파트: 경기도 OO시 OO아파트 84㎡, 남편 단독 명의, 2016년 매수. 현재 시세 약 8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약 2억 1천만원(남편 명의). 매수 당시 제 혼인 전 예금 6천만원과 친정에서 받은 5천만원이 계약금·중도금에 들어갔음(이체내역 보관).
남편 명의 예금·적금 약 4천만원(추정), 남편 명의 주식계좌(금액 모름), 남편 퇴직급여 약 1억 2천만원(추정).
제 명의 예금 약 1,500만원, 제 명의 자동차(2021년식, 약 1,800만원).
채무: 주택담보대출 외에 남편이 2024년에 받은 신용대출 3천만원(용도 불명, 제게 알리지 않음).
2026. 7.경 남편이 예금 일부를 본인 어머니 계좌로 옮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시누이에게 들음(확인 안 됨).
4. 자녀 관련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제가 주로 돌봄. 학교·학원·병원 모두 제가 관리. 친정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등하교를 도움.
남편은 별거 후 2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과의 관계 자체는 나쁘지 않음. 다만 3. 2. 사건을 첫째가 목격함.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아파트는 내 명의니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5. 확보한 증거
메신저 대화 캡처(2025. 11. 8. 태블릿 화면 촬영본 약 40장), 두 사람 사진 3장
남편 카드 이용내역(가족카드 명세서로 확인한 호텔 결제 2건)
2026. 3. 2. 상해 진단서(전치 2주), 당시 팔 사진, 첫째 아이의 진술(녹취 없음)
2016년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이체내역(제 계좌·친정 계좌)
생활비 입금내역(2026. 6. 이후 감액)
6. 원하는 것
이혼,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아파트 포함 재산의 절반 이상 분할,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계속 살고 싶음.
7. 궁금한 점
남편 태블릿을 본 것이 문제가 되는지,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전업주부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이 불리한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는지,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